안녕하세요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세이수미입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 책이 놓여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펼쳐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음악 작업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뭐 당연히 잘 풀리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합니다
집 뒤에 되게 좋은 산이 있거든요
부산은 산이 많아서
산을 자주 갈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인데
부산에서 가장 높은 산인 금정산입니다
(갑분 금정산)
그래서
등산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혹시 답하실 분이 있을까요?
아 저는...
(역시 Say 수미)
최근에
아 예전에도 알았...
알았던 싱어송라이터인데
(점점 산으로 가는 설명)
제가 몰랐었다고...
아 좀 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커트!
(황당 그 자체)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싱어송라이터인데요
미국의 부르클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Joanna Sternberg’라는
여성 뮤지션인데
저는 처음에 그냥 듣고
분명 60~70년대 분 일 거라 생각했는데
90년대 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그런 오래된 어떤 소울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블루스를 하는 뮤지션인데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당신이 살던 고향을 떠올리면 생각이 나는 노래가 있나요?
‘올드 타운’ 아니겠습니까?
(억양에서 나오는 부산 바이브)
저희 고향은 부산이고요
사실 저희는 지금
다 고향에 살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Old Town’이라는
세이수미의 노래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건 진짜 솔직한 저희의 심정입니다
부산하면
세이수미의 ‘Old Town’입니다!
(시켜주세요 부산 명예 홍보대사)
노래 제목을 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제목을 정하나요?
일단 가사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
그게 어쨌든 제일 중요하니까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정하고요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간단한 단어 위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답변이 다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22)
그럼 계속하면 될까요?
(자신감 충전)
네 알겠습니다
당신의 음악에 관한 댓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은 무엇인가요?
사실 음악에 대한 댓글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 실시간 이런 댓글
거기에 나왔던 것 중에
‘되게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시네요?’
이렇게...
말한 댓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한 적이...
(POWER 당당)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너무 사투리가 심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부산 시민1)
부산 생각보다 (사투리) 안 심합니다
당신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급진중)
아마도 뭔가.. ‘솔직함’.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일부러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담백함’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Tiny Desk Korea'란?
자연을 떠올렸어요
되게 꾸미지 않은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것
그런 라이브인 것 같고
사실 되게 자극이 많은 그런 요즘이잖아요
무엇이든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어디든 다 꾸며진 것들이 많은데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는
꾸밈없이 저희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색다르고
뭔가 진심을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타이니 데스크 코리아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